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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배경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들을 쫓아갈 것을 염려하여 그것

을 경고로 하여 후대에 남겨주는 노래를 만들어 그것을 반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눈 높이에서 우리들을 만

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2. 해석 & 적용  

1) 내 말을 귀담아 들을 지어다.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여호와의 이름과 교훈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생명수와 같은 말씀, 단비와 같

은 말씀으로 이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대지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합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은 어떠합니까? 말씀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

이 삶에서 들리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진정한 위기입니다. 


2) 의로우신 하나님과 비뚤어진 인간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7가지와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성품 7가지를 대조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말은 결국,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은 곧 비뚤

어진 삶으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등대이며, 표준이며 살 길입니다. 오늘 내가 그토록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 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없이는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 역사를 기억하라.  

모세는 다시 한번 이 노래 속에서도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여 들려줍니다. 지난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전히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들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고, 지난 과거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삶에서 여전한 불순종과 과거의 나의 연약한 모습을 기억하는 것도 참으로 유익합니다. 


다시금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 자신의 연약함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순종만이 살 길

이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